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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뉴스

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
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정책 마련 밝혀

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시간

을 보내고 있다. 하지만 위기 때마다 국

민의 저력으로 극복해 온 것이 우리 민

족이다. 

사실 이번 감염병 사태가 처음은 아

니다. 2002년 겨울 중국에서 시작된 이

래 수개월 만에 홍콩, 싱가포르, 캐나다 

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 전

염병 사스(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, 

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, 

SARS)였다. 

약 7개월 동안 32개국에서 8천여 명

의 환자가 발생했고, 그 가운데 774명

이 사망했으나 우리나라는 55일간의 

방역과 출입국 관리로 단 한 명의 확진

자도 발생하지 않았다.

두 번째 위기는 2009년 소위 ‘신종플

루’라고 불리는 H1N1 바이러스로 

2009년 3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발병

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

서는 70만 명이 감염됐다. 전 세계적으

로 214개국에서 창궐했으며 18,400명

이 생명을 잃었다. 우리나라에서는 263

명이 목숨을 잃었다.

세 번째 위기는 2015년에 중동호흡

기증후군(Middle East Respiratory 

Syndrome, MERS)인 메르스의 발병이

었다.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

2012년에 처음 발병해 주변 25개국에

서 1,167명이 감염되어 479명이 사망

했다. 우리나라는 중동을 다녀 온 우리 

국민이 국내로 유입시켜 38일간 유행

했으며 186명이 감염되어 38명이 목숨

을 잃었다.

이외에도 조류독감과 아프리카 돼지

열병 등 우리 축산산업에 대한 위협은 

계속돼 왔다. 이러한 위협과 경험으로 

우리나라의 방역과 질병관리체계, 그

리고 공공의료 및 민간병원 등 의료구

조 전반의 근력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. 

그럼에도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 부

족, 최초 상황인식의 오류, 그리고 희망

적 사고(wishful thinking)로 인해 초기

대응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. 이러한 

현상은 인간 심리상 자연스러운 것이

며,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잊어서는 

안 된다. 이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

행(팬데믹)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

는 전망이 많다. 

이러한 전염병과 같이 우리의 안전과 

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또 있다. 바로 자

연재해와 전쟁이다. 이들 모두의 공통

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며, 

오로지 준비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

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. 

그런데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막을 수 

없지만 전쟁은 막을 수 있다. 즉 전쟁에 

대비해 국민이 안보의식을 튼튼히 하

고 군사를 유지하며 훈련을 잘 시키면 

전쟁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.

유비무환(有備無患)이란 ‘준비가 있

으면 근심이 없다’라는 뜻으로, 미리 준

비(準備)가 되어 있으면 우환(憂患)을 

당(當)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.

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

입장에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

말이다. 성숙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

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, 

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

을 해야 한다. 이제부터라도 안보에 대

한 지나친 걱정만 하지 말고 국민의 한 

사람으로 스스로 안보의식을 가다듬어

야 한다.

감염병과 재해 막을 수 없어도 전쟁은 막을 수 있어

희생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함과 사회적 합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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有備無患의 자세로 안보의식 가다듬어야

자유칼럼

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오전 11시부터 12시3분

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 호텔에서 코로나19 

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.

이날 문 대통령은 노사 상생·협력으로 고용유지 및 

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호텔업 현장을 

찾아 업계 현황 및 고용유지 노력 등을 청취하고, 노

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 참석자들은 기업을 살리고, 

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

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기국면 초기에 고용

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

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.

아울러 근로자들의 고용과 안전 등 제반 지원책 관

련 제도 개선 사항들이 논의됐다.

문 대통령, 등교개학 준비 현장 방문
생활방역 속에서 심리적 방역 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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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은 5월 8일 서울 용산구 중경고를 찾

아 학교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간

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학생들에 대한 ‘심리적 방역’을 

각별히 당부했다.

문 대통령은 “사실 생활방역이라는 말이 애매하다

고 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꿨는데 조마조마하다. 

등교개학을 가장 뒷순위로 미뤘던 이유도 그렇다. 그

러나 교육 당국, 방역 당국, 학교, 학부모 모두 긴장해

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될 거라고 자신을 

가지고 싶다”고 전했다. “간담회에서 나온 덴탈마스크 

문제, 예체능계 실기 실습 문제 등은 교육부와 교육청

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란다. 마음을 모아서, 함

께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”고 말했다.


